
- 1 -

광부

보도자료

보도시점 즉시보도 배포 2026. 5. 13.(수) 

저고위-중기중앙회
출생·돌봄 공동세미나 6월 중 개최

-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,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예방 -

□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부위원장은 13일 오전,

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예방했다.

ㅇ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7일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첫 기업단체 방문

으로,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

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.

ㅇ 김진오 부위원장과 김기문 회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,

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일터 문화를 조성·확산하는 것이

저출생 대응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. 
ㅇ 아울러, 양 기관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

출생·돌봄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6월 중 개최하기로

했다.

□ 김기문 회장은 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‘인구전략위원회’로 확대·

개편되는데,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랜 언론계 경험과 전문성을

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

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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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“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세제·재정 인센티브 등

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□ 김진오 부위원장은 “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

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”며, “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

없이 일·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문화가

현장에 정착돼야 한다”고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.

ㅇ 이어 “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일·가정 양립

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, 관계부처·지자체·

민간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위원회는 올해를 대한민국 ‘인구정책 전환의 원년’으로 삼아,
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

ㅇ 또한,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5월 11일

부터「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·슬로건 공모전」을 개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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